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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is a study on the military costumes of Hunryeondogam, which was the center of Five 
Military Camps in the mid and the late Joseon dynasty. I confirmed the characteristics and system 
of military costumes of Hunryeondogam by document research and positive research. The military 
organization of Hunryeondogam was comprised of the high-ranking military officers such as 
Hunryeondaejang, Junggun, Cheonchong, Byeoljang and Gukbyeoljang, the mid and low ranking 
military officers such as Pachong, Chogwa and soldiers. And the military costume of Hunryeondo- 
gam included Gapju, Yoongbok and Goonbok for military officers and all kinds of military uni-
forms for soldiers. Imjin war and ritualized military ceremonies in the era of peace had influence 
on the military costume. Officers, for example, were wearing Dangap and soldiers were wearing 
Cheolgap or Pigap that depended on the branch of the army. Politically, kings in the mid and the 
late Joseon had organized military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ir royal authority. I think that the 
policy can be effectively seen by observing the military costume system. The qualitative differences 
in cloth material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patterns of Goonbok, the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decoration of Jeonrip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Yodae were able to distinguish the 
identity and the rank. An assumption can be made that these things could have been affected by 
social causes, such as frequent trips of the King and stable society. This cause could be influence 
on substitute Yoongbok with Goonbok that from the low ranking military officers to the high rank-
ing military officers of Hunryeondogam. The societal changes in the mid and the late Joseon dy-
nasty are reflected on the military costumes system of Hunryeondo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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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ryeondogam(훈련도감), military costume(군사복식), Yoongbok(융복) 

Corresponding author: Cho Woo Hyun, email: joy54@hanmail.net



服飾 第63卷 8號

- 172 -

Ⅰ. 서론
조선 중·후기는 임진왜란 및 각종 전쟁, 주변국과

의 외교 문제, 내란, 당쟁 등으로 인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군사정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국난을 극복하고 왕의 권력을 강화하여 국가를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 조직 개편이 이루어

졌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중

앙군영(中央軍營)인 훈련도감(訓鍊都監)이 설치되

었고, 이후 군영을 증설하여 중앙 군사 제도를 정비

하였다. 조선 시대는 숭문비무(崇文卑武) 사상으로

인하여 무관의 복식은 문관의 복식에 비해 그 중요

성이 덜하다는 인식이 있다.1) 하지만 조선 중·후기

의 군사복식(軍事服飾)은 점차 체계화되고 강화되

었다. 이러한 군사복식의 체계화 및 강화는 중앙 군

사조직의 정비와 제도적 권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즉 군사조직의 위계적 특징이 군사복식에 반

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선 중․후기의 군사복

식의 체계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군

영의 군사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선 후기의 군사복식(軍事服飾)은 갑주(甲胄),

융복(戎服), 군복(軍服) 및 군복류(軍服類)가 있다.

‘융복’과 ‘군복’의 용어개념과 범위에 대하여는 학자

들 간에 이설이 있다. 조선 후기의 조선왕조실록
과 각종 기록에 따르면 ‘융복’은 종립(騣笠)에 철릭

[帖裏, 天翼], 광다회(廣多會), 수화자(水靴子) 차림

이며, ‘군복’은 전립(戰笠)에 전복(戰服)이나 쾌자

(掛子), 협수(狹袖, 동다리), 전대(戰帶), 수화자(水

靴子) 차림이다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록을

기준으로 융복과 군복을 각각 다른 종류의 복식 일

습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군사복식’과

‘군복’을 동일한 용어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군사복식은 ‘군사(軍事)’ 즉 군과 관련되는 업무에

서 착용하는 모든 복식을 의미하며, 군복은 복식 일

습의 한 종류이므로 군사복식이 가장 광범위한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군사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조선 시대 군사복

식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3), 조선의 특정 왕대의

군사복식을 다룬 연구4), 갑주, 융복, 군복 및 군복

류 각각의 대상에 관한 연구5), 의궤와 회화 등 특

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각종 군례 행사나 의례 시

에 착용되는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6), 군사복식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7)와 문화콘텐츠 개

발에 대한 연구8) 등이 있다. 이처럼 군사복식에 관

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중앙 군사조직을 중

심으로 군사복식을 고찰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조선 후기 중앙 5군영(五軍營)9) 중 훈련도감은

가장 먼저 설치되었으며, 편제나 군사복식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군영의 기준이 되었다.10) 그러므로 훈

련도감 군사복식의 계급적 특징을 분석한다면 조선

후기 중앙군의 편제에 따른 군사복식의 계급적 기

준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훈련도감의 군사조직을 중심으로 계급

과 병종별 군사복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일
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
등록(備邊司謄錄), 훈국등록(訓局謄錄), 훈국총
요(訓局總要), 훈국등초(訓局謄鈔) 등 사서(史

書)와 군사 관련 등록(謄錄), 기효신서(紀效新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융원필비(戎垣必備)
등 병서와 만기요람(萬機要覽) 등 고문헌과 선행

논문 및 단행본 등을 통해 훈련도감의 편제와 병종

에 따른 군사복식의 특징과 체계를 고찰한다. 그리

고 왕의 행차와 관련된 각종 의궤, 기록화, 풍속화

등 회화 자료와 유물 자료를 통해 계급별 군사복식

의 형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

기 중앙군영의 계급과 병종별 군사복식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시대적 배경에 따른 군사복식의

변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중앙군영의 군사복식

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나아가 전통군례재현사업과 문화콘텐츠 등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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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훈련도감의 형성과 군사 편제
1. 훈련도감의 설치배경과 역할
훈련도감은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1593년에

임시로 창설되어 1882년 임오군란 이후 군제개편으

로 해체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존재하였던 조선

후기 최대의 중앙군영이다.11)

조선 초기의 왕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기강을 바로 세웠다. 고려 정권

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던 사병(私兵)을 혁파하였

고, 군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중앙 군사 제

도인 오위제(五衛制)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16세

기에 들어와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군역제

인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 병농일치제(兵農一致

制)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

의 중추적 군사력인 갑사(甲士)가 소멸되고, 최대의

병력을 보유한 정병(正兵) 내에서 기병(騎兵)의 보

군화(步軍化), 보병(步兵)의 수포군화(收布軍化)가

진행되면서 오위제는 점차 무력해져 갔다. 이러한

시기에 임진왜란이 발발되었고, 조선 정부는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조총(鳥銃)을 다룰 수 있는 포수(砲

手)의 양성, 속오법에 입각한 장관과 군인의 명확한

지휘체계 수립, 병농분리제(兵農分離制)로 운영되는

군역제 개혁, 그리고 국왕의 시위와 서울의 경비·방

위 강화의 대책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하게 되었다.12)

훈련도감의 역할은 국왕의 거동(擧動) 시 배호,

척후․복병(斥堠․伏兵), 도성의 경비와 방위 등을

담당하였고, 변방 방어의 임무도 수행하였다.13) 후에

어영청과 금위영이 증설되어 훈련도감은 이들과 더

불어 도성 삼군문(三軍門)이라 칭해지면서 군사 업

무를 분담하였지만, 훈련도감은 연하친병(輦下親兵)

수군문(首軍門) 등으로 일컬어지면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14)

2. 훈련도감의 군사 편제
훈련도감은 창설 당시에는 조총을 주 무기로 하

는 포수(砲手)로 구성되었다. 류성룡(柳成龍)의 건

의에 따라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에

따른 속오법(束伍法)과 삼수기법(三手技法)을 받아

들이면서 칼이나 창 등을 다루는 살수(殺手)와 활

을 사용하는 사수(射手)를 추가하여 삼수병으로 구

성되었다. 그러나 훈련도감은 기효신서의 속오법
을 도입할 때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조선

의 실정에 맞게 영(營)-사(司)-초(哨)-기(旗)-대(隊)-

오(伍)의 체제로 군사편제를 조직하였다.15) 이후 훈

련도감의 군액의 변천과 더불어 끊임없이 군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숙종 8년(1682) 금위영

의 설치를 통해 조선 후기 5군영이 확립되면서 훈

련도감의 편제는 영(營)-부(部)-사(司)-초(哨)-기

(旗)-대(隊)의 체제로 안정되었다.16) 이 때 정비된

훈련도감의 편제는 숙종 32년(1706년) 전록통고
(典錄通考)17)에 이어, 영조 22년(1746) 속대전(續
大典)18)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 대 장용영(壯勇營)의 설치로 훈련도감

군의 일부가 장용영으로 흡수되면서 군액에 변화가

생겼다.19) 이후 순조 2년(1802)에 장용영이 혁파되

면서 군사의 일부가 훈련도감으로 재흡수 되었고,

훈련도감의 입지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다.20) 훈

련도감의 군액 복구 및 안정적인 편제 유지의 기록은

순조 8년(1808) 만기요람 21)과 순조 재위기 훈국
등록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순조 재위

기에 기록된 훈국등록을 기준으로 한 군사 편제

이며, 이는 <표 1>로 정리하였다.

관제(官制)에는 도제조(都提調:정1품), 겸제조(兼

提調:정2품), 훈련대장(訓鍊大將:종2품), 종사관(從

事官:종6품)과 장관(將官)인 중군(中軍:종2품), 별

장(別將:정3품), 천총(千摠:정3품), 국별장(局別將: 정

3품), 파총(把摠:종4품), 초관(哨官:종9품), 그리고

장교(將校)인 지구관(知彀官), 기패관(旗牌官), 본

청군관(本廳軍官), 별군관(別軍官), 권무군관(勸武軍

官), 도제조군관(都提調軍官), 한려(漢旅), 국출신

(局出身) 등이 있었다.23)

별무사(別武士)와 군병인 마병(馬兵), 보군(步軍)

인 포수(砲手)와 살수(殺手), 난후초군(欄後哨軍),

뇌자(牢子), 순시기(巡視旗), 대기수(大旗手), 취고수

(吹鼓手), 당보수(塘報手), 아병(牙兵) 등이 있었

다.24) 이후 구성원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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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品階)
부대

단위
계 급

각 계급에 속한 직속군사

(품계와는 상관없음)

당상관

[堂上官]

正1品

영(營)

도제조(都提調)
도제조군관(都提調軍官)

뇌자(牢子), 순시기(巡視旗)

正2品 겸제조(兼提調)

從2品

훈련대장(訓鍊大將)

지구관(知彀官), 기패관(旗牌官),

본청군관(本廳軍官), 별군관(別軍官),

권무군관(勸武軍官)

별무사(別武士)

뇌자(牢子), 순시기(巡視旗), 대기수(大旗手),

취고수(吹鼓手), 당보수(塘報手), 한려(漢旅),

아병(牙兵)

중군(中軍)

별무사(別武士),

뇌자(牢子), 순시기(巡視旗), 대기수(大旗手),

취고수(吹鼓手), 당보수(塘報手)

正3品

별장(別將) 별무사(別武士), 취고수(吹鼓手)

부(部) 천총(千摠) 별무사(別武士), 취고수(吹鼓手)

국별장(局別將) 국출신(局出身)

당하관

[堂下官]

참상관

[參上官]

從4品 사(司) 파총(把摠)

從6品 종사관(從事官)

참하관

[參下官]
從9品 초(哨)

마병초관(馬兵哨官) 마병(馬兵) 7초(哨)

보군초관(步軍哨官)
보군(步軍) 포수(砲手) 20초(哨)

살수(殺手) 6초(哨)

난후별초관(攔後別哨官) 난후초군(欄後哨軍)

- 기(旗) 기총(旗捴)-일반 군병 각 초(哨) 당 기총 3명

- 대(隊) 대장(隊長)-일반 군병
각 기(旗) 당 대장 9명

1대(隊)는 총 10명

<표 1> 순조 재위기 훈련도감의 군사 편제

제는 1882년(고종 19)까지 존속하였다.

Ⅲ. 훈련도감 장관(將官)과
장교(將校)의 군사복식

훈련도감에서 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훈련대장,

중군, 별장, 천총, 파총, 국별장, 종사관, 파총, 초관,

지구관, 기패관, 군관 등 장관과 장교의 군사복식인

갑주, 융복, 군복에 대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갑주(甲冑) 
훈련도감의 도제조(都提調)는 의정부 가운데 1인

이 겸직하고, 겸제조(兼提調)는 호조판서와 병조판서

가 정례로 겸임하였다. 이들은 훈련도감의 운영을 감

독하는 역할이었으며, 실질적 운영과 군사적 업무에

서는 훈련대장이 가장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졌다.25)

즉 훈련대장은 훈련도감의 수장으로 그 직위에 준하

는 갑주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

록은 다음과 같다. 효종 5년(1654)에 왕의 갑주인 금

은어갑주(金銀御甲冑)를 사여 받아 착용하였다.26) 이

후 숙종 18년(1692)에도 갑주를 사여 받은 기록이

있다.27) 이때 훈련대장의 갑주는 동년(1692) 7월 25

일 세 영(營)의 대장들에게 모두 갑주를 갖추도록

명하면서28), 같은 날 어영대장에게 남단어갑주(藍緞

御甲冑)를 사여한 기록29)으로 볼 때 어영대장의 갑

주와 비슷한 유형으로 추정된다. 위의 내용을 통해

훈련대장은 왕의 갑주를 착용하기도 하여 중군 이하

장관과 장교와 비교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만기요람에는 별무사와 마병 그리고 보병을 위

한 갑주를 제외하고 각색단갑주(各色緞甲冑)를 9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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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색단갑주, 19세기,

왕세자두후평복진하

도병 부분

- 조·의·사·속, p. 44

<그림 2> 정충신

단갑, 17세기 초

- 문화재대관, p. 157

<그림 3> 오색단갑,

1493, 定大業呈才儀物陶說

- 樂學軌範

배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0) 이를 바탕으로 당시

장관과 장교는 각기 다양한 색상이 있는 <그림 1>31)

과 같은 단갑주(緞甲冑)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단갑주는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유행했

던 갑주 양식으로, 포형(袍形) 갑옷에 병자호란기 장

수의 유물 중에 갑찰 없이 의(衣)부분에 형식적으로

두정(頭釘)만 시정한 단갑(緞甲) 유물<그림 2>32)이

존재하고, 무용 복식이기는 하나 악학궤범의 오색

단갑(五色緞甲)<그림 3>33)도 이러한 갑옷 구조를 지

닌 형태이다.34) <그림 1>에 보이는 투구[冑]는 좌우

와 뒤쪽에 긴 드림이 드리워져 있고, 투구 위쪽에는

기다란 간주(幹柱)와 이를 받쳐주는 개철(蓋鐵)이

있는 간주형(幹柱形) 투구로, 드림 부분은 단갑(緞

甲)과 같이 갑찰 없이 단(緞)으로 제작되고 위에 두

정이 시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2. 융복(戎服)
세종 7년(1425) “외부 행행시 시위 군사를 대상으

로 철릭[帖裏]을 착용하도록 하라”35)의 기록으로 조

선 전기의 중앙군에 소속되었던 시위 군사들은 융복

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기의 융복은

문무관의 공복(公服) 및 전투용으로도 착용 되었으

므로,36) 훈련도감 설립 초기의 훈련대장 및 제 장관

은 융복을 착용하였으며, 군병은 명나라와 연합작전

을 위해 명나라 군사와 같은 호복을 착용하게 되면

서37) 계급에 따라 군사복식의 형태적 이원화가 이루

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임진왜란 후 관복(官服)을 복구한 후에도 “훈련도

감의 천총·파총·초관 등은 …… 모두 융복 착용은 우

선은 융복 그대로 일체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

습니다.”38)라는 기록을 통해 훈련도감의 장관과 장교

들은 임진왜란 후 관복 대신 융복 착용을 상용화했

던 것으로 보인다.

융복은 임진왜란 이후 의례적인 성격이 강해졌으

므로, 의례와 관련된 가례도감의궤 반차도를 통해 편

제에 따른 융복 착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훈련

도감의 하급 장교인 초관(종9품)의 융복 착용은 영

조 20년(1744)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반차도39)까
지 확인할 수 있으며, 영조 35년(1759) 영조정순왕
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40)부터는 군복을 착용하였다.
훈련대장과 중군은 19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융복을

착용하였지만, 헌종 11년(1845) 헌종효정왕후가례도
감의궤 반차도41)부터 훈련대장에서부터 군병까지

모두 군복을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빈번한

행행을 통해 낮은 계급의 무관 장관에서부터 높은

계급의 무관 장관에 이르기까지 행동에 제약이 오는

융복 대신 좀 더 실용적인 군복으로 대체되어 갔음

을 알 수 있다.

훈련도감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훈련대장과 중군이 의례와 관련된 행행 시

에 착용한 융복은 다음과 같다. 속대전42)의 규정에
따라 이들은 당상 3품 이상이므로, 자립(紫笠)에 영

(纓)을 갖추고 남색철릭[藍色帖裏]을 착용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약용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
集)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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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운보문단 철릭

18세기 후반

- 名選 中, p. 97

<그림 5> 운보문사 철릭

19세기

- 문화재대관, p. 192

<그림 6> 훈련대장의 융복,

1759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班次圖

“융복의 갖춤은 다음과 같다. 호수(虎鬚)와 공작우
(孔雀羽)，전우(巓羽)，방우(旁羽)로 꾸미고 밀화

영(蜜花纓)을 단 자종립(紫騣笠-혹 錦에 珊瑚格子
를 단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남사철릭(藍紗綴翼)
를 입는다. …… 홍조대(紅絛帶), …… 활집과 화살

통(弓韔와 矢箙-활 1개, 大羽箭 5개, 體箭 10개, 片
箭 10개, 筒兒 1개, 黃手巾 1개이다.) 검(劍-금ㆍ은
으로 장식하고 紫皮帶를 한다.) 등편(藤鞭-은으로

장식하고, 烏紗手巾이 있다.) 수혜자(水鞋子-비가
올 때에는 油鞋子를 신는다.) 비구(臂韝-錦縀으로
만든다.) 깍지(角指-활 시위를 당길 때 사용하는

것이다.)가 이것이다”43)

또한, 정조 13년(1789) 임경업(林敬業)의 후손 임

태원(林泰遠)을 장용영 파총으로 승격시키면서 정조

는 군장과 마필을 사급하였는데, 훈련도감의 파총은

종4품으로 당하관이었지만 장용영에서는 천총을 두

지 않고 대신 파총을 당상관 이상으로 우대하였다.44)

즉 임태원이 사급 받은 물목은 당상관 이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융복과 관련된 기록은 다

음과 같다.

“자총립(紫驄笠) 1감, 사립(絲笠) 1부, 은영(銀纓)
과 단영(緞纓), 은입식(銀笠飾) 1부를 갖춘다. 호수
(虎鬚) 1부, 밀화영(蜜花纓)의 가전(價錢) 100냥,

…… 남사철릭(藍紗天翼)감 1필, 남경광주평철릭
(藍輕光紬平天翼)감 3필, 저포평철릭(苧布平天翼)
감 1필, …… 홍광다회(紅廣多繪) 1부 …… 녹피수

화자(鹿皮水靴子) 1부, 옷감으로 쓰일 저포(紵布)
1필과 주(紬) 1필.”45)

영조, 정조, 순조 대 훈련도감 당상관 이상 장관의

융복 차림은 호수, 공작우, 전우，방우로 꾸미고 밀

화영을 드린 자종립[紫騣笠·紫驄笠·紫鬃笠]에 <그림

4>46), <그림 5>47)와 같은 사(紗)나 단(緞)으로 된

남색 철릭을 착용하고, 수혜자(水鞋子)를 신고, 허리

에 홍색 광다회를 매며, 무기류를 갖춘 <그림 6>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紬)의 종류인 경광주(輕光紬)와 저포(苧布)로 된

철릭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조 말에 복식 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융복에 포

함된 자종립(紫鬃笠)도 그 대상에 속하였다. 순조 34

년(1834)에 좌의정 심상규(沈象奎)는 “자종립(紫鬃

笠)이 붉은 말갈기 털을 맺어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꾸미는 것도 번거롭고, 바람을 받기에 괴

로우니 말갈기를 쓰지 말자”고 건의하였다.48) 이 건

의가 받아들여져 동년(1834) 5월 16일 의장변통 절

목에는 “주립(朱笠)에 말갈기 털을 맺어 만드는 것

을 지금부터는 일절 금하고, 혹 싸거나 대[竹]를 붙

여서 다만 주색(朱色)만을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49) 이를 통해 순조 대에는 ‘주립’의 의미에 ‘자

종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헌종 대 이후부터 ‘주립’에

‘자종립’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헌종 대

부터는 형태와 색상은 기존의 것과 유사하나, 소재를

달리하여 실용적이고 사치성향을 낮춘 주립(朱笠)을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헌종 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
散稿)에서는 “사립(絲笠), 주립(朱笠)은 문신 당상

관이 융복에 갖추어 착용하는 것”이라 하였다.50) 이

기록을 통해 헌종 대 초기까지 당상관 이상 문·무관

은 공통으로 융복을 착용하였지만, 헌종 대 중기 이

후 당상관 이상 무관은 군복을 착용하였고, 문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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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을 착용하는 이원화가 정착된 것을 볼 수 있다.

3. 군복(軍服)
‘군복(軍服)’은 일반적으로 ‘구군복(具軍服)’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박가영, 이은주51)에 따르면 사전류

와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 분석을 통해 전립과 협

수에 전복이나 쾌자를 입는 차림에 대해 ‘구군복’보

다는 ‘군복’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훈련도감의 자료인 훈국등록과 훈국총요
(訓局捴要)에 기록된 ‘구군복(具軍服)’은 모두 ‘군복
을 갖추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52) 그 외의 훈련도

감의 등록류(謄錄類)에는 ‘군복’이라는 용어만 확인

되었다.5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전

립과 협수에 전복이나 쾌자를 입는 차림에 대해 군

복으로 지칭하였다.

1) 훈련대장 등 상급 장관(당상관 정3품 이상)

훈련대장 및 중군, 훈련별장, 천총, 국별장 등 당상

관 이상 상급 장관의 군복 착용 시기는 그 직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중군(中軍) 이하 장관들

은 인조 대부터 확인이 가능하며,54) 훈련대장은 숙종

대 이후부터 행행시 군복 착용에 대한 기록이 나타

난다.55) 그러나 행행의 성격이 가례와 같이 의례성이

높은 경우 대장급은 여전히 융복을 착용하였다. 영조

대부터는 무신(武臣)의 입시 시에도 군복을 착용하

도록 하여 착용 범위가 점차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56) 순조 34년(1834) 의장 변통 절목 중 “영군

대장(領軍大將)의 복색은 성내와 성외의 다름이 있

어서 결국 들쭉날쭉하니, 지금부터는 서울에서 거동

할 때에도 일체로 군복으로 할 것”57)이라는 내용으

로 보아 헌종 대부터 훈련도감의 훈련대장 이하 당

상관 이상 상급 장관들은 성내·외를 불문하고 항시

군복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19세기 중반 훈련대장 등 상급 장관의 군복은

당상관 정3품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은정자(銀頂

子)58)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복의 갖춤은 다음과 같다. 전립자(氈笠子-문양
이 있는 緞을 사용하여 장식한다.) 은정자(銀頂子),
공작미(孔雀尾), 청작미(靑雀尾), 밀화영(蜜花纓-아

주 크다.) 협수전복(狹袖戰服-짙은 녹색으로 여름
에는 紋紗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紋緞을 사용한다.)
쾌자(褂子-자색이다.) 요대(腰帶-羽緞을 사용하여

만든다.) 전대(戰帶-籃帛을 사용한다.) 세납의(細衲
衣-紬帛을 사용한다.)가 이것이다. 나머지(군기류)
는 융복과 동일하다.”59)

또한, 융복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임경업(林敬業)

의 후손 임태원(林泰遠)이 당상관 이상 파총에 임명

되면서 사급 받은 군복 관련 물목은 다음과 같다.

“총모자(驄帽子) 1건, 아청갑사쾌자(鴉靑色甲紗掛

子)감 여기에 안감을 갖춘다. 흑색갑사협수(黑色甲
紗挾袖)감 여기에 안감과 홍수(紅袖)감을 갖춘다.
아청운문사쾌자(鴉靑色雲紋紗掛子)감, 여기에 안감

을 갖춘다. 유록운문사협수(柳綠雲紋紗挾袖)감, 여
기에 안감과 홍수(紅袖)감을 갖춘다. …… 천청만
자문요대(天靑萬字紋腰帶)감 여기에 안감을 갖춘

다. 남화화주전대(藍禾花紬戰帶) 1건, …… 초록비
갑(草綠臂匣) 1부, 유록갑사비갑(柳綠甲紗臂匣) 1
부, 녹피수화자(鹿皮水靴子) 1부” 60)

위의 기록과 <그림 7>61), <그림 8>62), <그림 9>63),

<그림 10>64)을 통해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훈

련도감의 훈련대장 이하 당상관 이상 장관들의 군복

은 안올림 벙거지에 은정자와 공작미로 꾸미고, 계절

에 따라 문사(紋紗)나 문단(紋緞)으로 된 쾌자나 전

복에 협수를 입고, 허리에는 요대와 전대를 두른 후

수화자를 신은 형태로 볼 수 있다.

쾌자와 전복은 계절에 따른 소재를 사용하며, 무

수대금의(無袖對襟衣)형에 양옆이 트이고, 뒤트임이

있는 형태로 그 형태적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편이

다. 순조진찬의궤와 순조진작의궤에 나타난 여

령의 복식에서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그림 1

2>65)의 쾌자는 배자깃이 <그림 13>66)의 전복은 둥

근깃으로 깃 모양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그림 7>은 배자깃의 쾌자로 볼 수 있

으며, <그림 8>은 둥근깃의 전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협수는 <그림 14>67), <그림 15>68)와

같이 곧은깃에 양옆에 트임이 있고, 위의 정조 대

파총의 사급 기록과 <그림 8>과 <그림 9>를 통해

소매 끝단에 홍수(紅袖)를 장식하는 형태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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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당상관의 군복,

18세기 초, 이삼

초상

- 초상화의 비밀,

p. 192

<그림 8>

당상관의

군복, 1782,

이창운 초상

- 초상화의

비밀, p. 44

<그림 9>

훈련대장의 군복,

1795, 원행을묘

정리의궤

- 正祖大王

華城幸行 班次圖

<그림 10>

철종 군복본,

1861

- 초상화의

비밀, p. 16

<그림 11> 전

채용신 군복본

1913

- 초상화의

비밀, p. 218

<그림 12>

쾌자, 1829

- 純祖進饌儀軌

<그림 13>

전복, 1828

- 純祖進爵儀軌

<그림 14>

협수, 1828

- 純祖進爵儀軌

<그림 15>

금향 협수, 1848

- 憲宗進饌儀軌

수 있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69), <그림

11>70)을 통해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협수의 소매

끝단 장식인 홍수가 점차 길어짐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하필기(林下筆記)에 기록되어

있다.

“소매 끝의 붉은색 장식은 ‘홍수(紅袖)’라 하며, 이

것은 기마(騎馬)가 붉은색에 익숙해져 서 전쟁에
서 베어 얻은 적군(敵軍)의 머리[首級]를 매달아
놓은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서,

본래는 겨우 몇 치이던 것이 지금은 온 소매에 다
장식한다.”71)

조선시대 전쟁 시 말을 탈 수 있는 군인은 장관급

과 마군이며, 이들이 갑주 안에 군복을 착용하였을

때 상박부까지 보호되는 갑주의 구조상 협수의 소매

끝 부분이 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었을 것이고, 이

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소매 끝 부분에만 ‘홍수(紅袖)’

를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협수의 붉은색 끝동

은 전쟁 상황에서 생성된 기능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가 점차 안정되고, 당상관 이상 훈련도감

장관들의 군사관련 업무 시에 융복 대신 군복의 착

용범위가 확산되면서 장관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고,

군병과의 차별을 줄 수 있는 동다리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산시문집과 임태원(林泰遠)의 사급 물목의 기
록을 통해 당상 무관의 군복은 더울 때는 문사(紋

紗), 추울 때는 문단(紋緞)을 사용하였는데, 융복도

계절에 따라 유사한 소재가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속대전에 “당상 3품 이상의 상복은 현록색

사(紗)․단(緞)을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어72) 당상

관 이상은 상복과 융복 그리고 군복의 소재가 유사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선 후기 당상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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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파총의

군복, 1795,

원행을묘정리의궤

- 正祖大王

華城幸行 班次圖

<그림 17>

보군초관의 군복,

1795,

원행을묘정리의궤

- 正祖大王

華城幸行 班次圖

<그림 18>

마병초관의 군복,

1795,

원행을묘정리의궤

- 正祖大王

華城幸行 班次圖

복에 가장 많이 사용된 문양은 운문(雲紋)이나 운보

문(雲寶紋)인데, 금종숙의 연구 결과에서도 18∼19세

기의 당상관 이상 문관의 융복에서는 주로 운문이나

운보문이 쓰였고73), <그림 8>과 같이 당상관 이상 무

관의 군복 초상화에서 운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당시에 문무 당상관의 상복, 융복, 군복에

유사한 소재와 문양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파총과 초관 등 중·하급 장관과 장교(당하관

종3품 이하)

중급 장관인 파총과 하급 장관인 초관, 그리고 기

타 중·하급 장관과 장교의 군복은 상급 장관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인조 대 이후로 확인되며, 상급 장관

의 군복과 형태적으로 비슷하였다. 이는 영·정조 대

훈국등록을 통해서도 확인되며74), 이후의 가례도감
반차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파총과 초관의 복식은 ‘화주방색의(禾紬方色衣)’로

기록되어 있으며, 협연(挾輦) 파총과 초관의 복식은

‘화주홍방색호의(禾紬紅方色號衣)’75)로 기록되어 당

하관 이하 군복 소재는 ‘주(紬)’의 종류인 화주(禾

紬)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금종숙의 연구에

의하면 16∼17세기 당하관 무관이 착용했던 철릭의

소재는 주(紬), 면주(綿紬), 명주(明紬)였다.76) 시기

의 차이는 있지만, 당하관 이하 무관의 군복과 융복

은 유사한 종류의 소재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문양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중·하급 장관의

군복에는 문양을 넣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무

관 공통으로 당상관의 철릭에는 무늬가 있으나 당하

관의 것은 무늬가 없었다는 것과77) 연계하면, 각 계

급에 따라 군복과 융복의 문양의 유무 여부가 유사

했을 것으로 보인다.

훈국등록의 기록을 통해 파총과 초관은 자신이

위치한 방향에 따른 색상의 전복(戰服)이나 호의(號

衣)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78) 호의는 일반군졸들

이 착용했던 의복으로 각 방위에 따라 오방색으로

군대의 소속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 복식이다79) 호

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선조 대로 일반 군병이 착

용한 것으로 확인된다.80) 그러나 광해군 8년(1616) 
훈국등록에 기록된 “각영등롱장관호의(各營燈籠將

官號衣)”81)로 보아 광해군 대 이후로 하급 장관도

호의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행행이 잦

아지면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19세기 초 협연파총의

호의 착용 기록과 같이 낮은 계급의 장관에서 점차

중간 계급 장관까지 착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말에는 가장 낮은 하급군사들이 단지 소속

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었다고 한다.82)

만기요람에 기록된 방색의(方色衣)에 대한 기

록은 순조 대 훈국등록을 통해 협련파총과 초관

에게 지급된 방색의(方色衣), 홍호의(紅号衣)에서도

확인된다.83) 군복의 기본 구성을 통해 유추하면, 방

색의(方色衣)는 협수(狹袖) 형태의 포(袍)류로 사

료된다. <그림 16>84), <그림 17>85), <그림 18>86)을

통해 훈련도감의 파총과 초관의 군복 차림을 살펴

보면, 상모장식이 달린 전립을 쓰고 홍수가 장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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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마군 철갑주, 1790

- 국역무예도보통지, p. 517

<그림 20> 보군 피갑주, 1813

- 戎垣必備

협수 위에 전복을 입고, 허리부위에 요대와 전대를

두른 후 수화자를 신은 모습에 수기(手旗), 등편(籐

鞭), 통개(筒箇), 궁시(弓矢), 환도(環刀)를 갖추었

다. 파총과 초관의 수기는 각각 방위의 빛깔을 따른

다고 한다.87) <그림 16>의 파총의 수기는 협수의 색

과 유사한 계열이고, <그림 17>과 <그림 18>에 나타

난 초관의 수기는 전복의 색상이 유사한 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어, 각기 방색에 따른 전복과 협수를

착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하급 장교의 전립

에 드리워진 장식물의 크기에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Ⅳ. 훈련도감 군병(軍兵)의 군사복식
1. 갑주(甲冑)
훈련도감의 훈련대장, 중군, 훈련별장, 천총에 배속

된 마병인 별무사(別武士)88)와 초(哨)에 속한 마군

(馬軍)에게는 철갑(鐵甲)을 보군(步軍)에게는 피갑

(皮甲)을 지급하였다.89) 이를 통해 훈련도감의 군병

즉 일반 병사의 갑주는 병종에 따라 그 구조와 소재

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예도보통지에는 “대개 마군으로 기창, 쌍검,

월도, 편곤을 익히는 사람이 투구와 갑옷을 갖추어

입는다.”90)라는 기록과 함께, <그림 19>91)와 같이 회

(盔: 투구), 갑(甲), 갑상(甲裳), 호액(護腋), 엄심

(掩心)의 구성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군의

철갑(鐵甲)은 의상형(衣裳刑)으로 철찰(鐵札)을 옷

의 안쪽에 고정하여 만든 두정갑으로 추정할 수 있

다. 현존하는 유물 가운데 의갑과 상갑이 분리된 형

태의 갑옷 유물은 여반의 두정피갑과 창덕궁에 소장

된 두정갑과 조선 후기의 무인석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92) 보군의 피갑(皮甲)은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
융원필비의 도설 <그림 20>93)과 같은 포형(袍形)으
로 피찰(皮札)을 옷의 안쪽에 두고 두정으로 고정하

여 만든 두정갑으로 사료된다. 어깨의 좌우에는 옷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한 견철이 달려 있다.

마군과 보군의 투구인 회(盔)와 피주(皮冑)의 형

태는 동일하게 좌우와 뒤쪽에 긴 드림이 드리워져

있고, 투구 위쪽에는 기다란 간주(幹柱)와 이를 받쳐

주는 개철(蓋鐵)이 있는 간주형(幹柱形) 투구로 드

림 부분은 각각의 갑주에 사용된 재료와 구성 방식

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도감의 군병들은 양향청(糧餉廳)에서 군복과

무기를 보급받았으며, 이 중 갑주의 보급 사항은 다

음과 같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는 “훈련도감의

군병은 다른 군문(軍門)의 군사와는 달리, 친림(親

臨)하여 열무(閱武)하게 될 때에는 비록 보졸(步卒)

이라 하더라도 갑옷을 입는 것이 법이라 하였다.”94)

는 기록이 있어, 숙종 대 이전부터 훈련도감 내 대부

분의 군사에게 갑주가 보급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만기요람에는 “마병과 보군에게 갑주를 인당
각 1개씩 지급한다.”는 기록과 “갑주 3,830벌 중 철

갑이 839벌인데 그 가운데서 744벌은 별무사(68명)

와 마병(833명)에게 나누어 주며, 피갑이 2,892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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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보군(포수 2,440명과 살수 738명)에게 나누어 준

다.”고 하였다.95) 즉, 숙종 대 이후 지속적으로 훈련

도감 내 대부분의 군사에게 갑주가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군의 전체 수와 피갑의 보급량과

비교하면 보군의 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각

초(哨)에 속한 서자지[書字的]는 전진(戰陣) 중에도

개갑(鎧甲)을 착용하지 않았다”96)는 기록을 통해 문

서의 작성과 기록을 맡아 보던 서자지[書字的]97)와

같은 병종에게는 갑주를 보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병의 경우 실질적인 훈련

및 행행, 호위를 하는 군병에게만 갑주를 보급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2. 군복류(軍服類)
일반 병사의 복식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특정한

명칭 없이 군복류98) 또는 기타 군사복식으로 전건

(戰巾)과 호의(號衣) 같이 각 복식 명칭을 지칭하

였다.99) 훈련도감의 일반 병사는 주로 전건을 쓰고

호의와 협수를 착용하였다.100) 훈국등록에 따르면
일반 병사 즉 군병(軍兵)의 복식을 ‘군복’으로 표기

한 기록이 확인된다.101) 즉, 훈련도감의 군병은 장

관 및 장교와 달리 전건을 쓰거나, 전복이 아닌 호

의를 착용하였지만 그들의 복식 일습도 ‘군복’이라

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일반 병사는 그 역할에 따라

전건과 호의 외의 다른 조합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병사의 복식에

대해 여러 복식 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군

복류(軍服類)’로 통칭하였다.

훈련도감의 창설기인 16세기 말에 초군(哨軍)의

군복류는 호건(號巾)과 호의(號衣)였다.102) 그러나

훈련도감의 안정기인 18∼19세기에는 모단전건(冒

段戰巾)과 호의(號衣)였다.103) 훈련도감 군병의 호

건에 대한 기록은 숙종 대까지 나타나며104) 전건이

처음 기록된 시대는 현종 대105)이었다. 따라서 훈련

도감 군병들은 현종 대에 전건과 호건을 공용으로

착용하다가 숙종 대에 전건 착용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훈련도감 외에 다른 군영

의 군병까지 전건을 확대하려고 하였지만, 속오군은

이미 전립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국왕 시위(侍衛)를

하는 중요한 역할인 훈련도감의 군병만 전건을 착

용하도록 하였다.106) 이처럼 훈련도감 군병의 모자

가 호건에서 전건으로 변경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사료된다. 16∼17세기에 전쟁과 내란 속에서는 전투

용 목적의 군복류가 필요했지만, 18∼19세기에는 그

동안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점차 복구되고, 안정기가

찾아오면서 국왕 시위 역할과 행행 목적의 군복류

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호건은 <그림 21>107)로 전건은 <그림 22>108),

<그림 23>109), <그림 24>110)로 형태를 비교할 수 있

다. 호건의 형태는 간략한 그림으로 인해 그 정확한

형태를 보기 어렵지만, 복건(幅巾)과 유사한 형태로

사료된다. 전건의 형태는 무예도보통지에 나타난

<그림 24>에 의하면, 모부는 방건(方巾)과 같이 4면

으로 되어 있고, 건의 상부에는 좌우로 주름이 있는

천이 앞뒤로 내려져 있다. 좌우에는 목에 고정 할

수 있는 끈이 있는 형태이다.111) 또한, 만기요람
에 의하면 모단(冒緞)으로 안을 대어 꿰매어 뒤는

모이고 위는 서로 붙였으며, 앞과 뒤가 네모나고 곧

게 내려갔으며, 좌ㆍ우에 세 겹을 접었다. 천의 끝

이 그 뒤로 늘어지며, 모두 금(金)으로서 종횡으로

갑옷 비늘 모양[札]을 그린 형태이다.112)

훈련도감 군병의 호의는 <그림 24>에 따르면, 둥

근깃에 무수대금의(無袖對襟衣)이며, 세 자락으로 트

여 있는 형태이다. 협수의 형태는 중·하급 장교의 것

과 비슷하나, 홍수 장식이 없는 형태이다. 군병들은

더울 때는 목면(木棉)을113) 사용하였고, 추울 때는

겨울옷을 만들어 입은 기록을114) 통해 계절에 따라

호의와 협수의 소재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을 통해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협수 대비 호의의 길이가 점차 짧아졌

음을 볼 수 있다. 호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방향의 위

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기요람에 따르면 호의는

모두 방위의 빛깔을 따르는데 “전초(前哨)는 적색,

좌초(左哨)는 청색, 중초(中哨)는 황색, 우초(右哨)

는 백색, 후초(後哨)는 흑색이다. 깃은 모두 파총(소

속된 部)을 따르며, 가령(加領)은 천총(소속된 司)을

따른다.”고 하였다.115) 전통적으로 내려온 오방색의

개념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군사들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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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호건, 호의,

협수, 1638, 班次圖

-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그림 22> 전건, 호의, 협수,

1681, 班次圖

-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

儀軌

<그림 23> 전건, 호의,

협수, 1759, 班次圖

- 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그림 24> 전건, 호의,

1808, 冠服圖說

- 국역무예도보통지,

p. 517

<그림 25> 가왜목면의, 각색의, 각색고

조선 후기, 동래부순절도 부분

- 임진왜란, p. 26

<그림 26> 각색의, 각색고, 1760

동래부순절도 부분

- 임진왜란, p. 24

한 것으로, 효율적으로 소속과 위치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종실록(中宗實錄)의 기록에 따르면 “중
앙 군사조직인 오위군(五衛軍)의 복색을, 청·황·적·

백·흑으로 하되 소속된 빛으로 삼는다.116)고 하여 조

선 전기의 군사조직에서도 방색의 군사복식을 사용

하였고, 이러한 방식이 후기에도 여전히 활용되었음

을 볼 수 있다.

훈련도감에서는 군병에게 모단전건(冒段戰巾)과

방색호의(方色號衣) 이외에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종이나 무명으로 만든 옷에 기름을 먹인 유삼(油

衫)을 모든 군병에게 각 1개씩 지급하였고,117) 각

병종에 따른 무기를 보급하였다.118) 마군과 보군의

군복류는 갑주와 달리 병종에 따른 구별 없이 동일

했음을 보여준다.

훈련도감의 초(哨)에는 마병과 보군 외에 난후초

(欄後哨)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군에게 대적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훈련

시에 가상 적군 역할을 하는 부대이다.119) “훈국의

난후초를 가왜(假倭)로 분장시켜 단상 아래에 모습

을 나타내게 하였다.”120)는 기록을 통해 난후초군은

일본군의 복장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군복류는 만기요람의 훈국등록 군기편에는 “가왜

목면의(假倭木綿衣)”, 어영청의 군기편에는 “가왜목

면각색기(假倭木綿各色旗), 각색의(各色衣), 각색고

(各色袴)”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25>121), <그림

26>122)은 임진왜란 시 동래성에서 일본군의 침략을

받아 싸우다가 순절한 부사 송상현을 비롯한 성민

들의 항전 내용을 그린 기록화이다. 임진왜란을 배

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림 25>에 나타난 남․여의

복식 형태를 통해 18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림 26>은 숙종35년(1709)에 그린 그림이

낡고 훼손되어 영조 36년(1760)에 다시 그려진 것

이다. 123) 이런 점에서 아래 기록화는 임진왜란 당

시의 복식을 고증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린 당시의

복식을 참고하여 그린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5>,

<그림 26>을 통해 일본군의 허벅지를 가리는 정도

의 상의에 대를 두르는 형식은 훈련도감 난후초군

의 ‘가왜목면의’를, 상하의를 입고 대를 두른 모습은

어영청의 ‘각색의’와 ‘각색고’의 형태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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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哨)에는 일반 군병뿐만 아니라 협연군(挾輦

軍), 전배(前排), 기수(旗手), 뇌자(牢子), 취고수

(吹鼓手) 등과 같이 특수직무가 부여된 군병도 존

재하였다. 이들에게는 각 역할에 따라 일반 군병의

군복류와 구별되는 군복류를 보급하였다.

협연군은 연(輦)을 호위하는 군병이다. 대가(大

駕)의 연을 호위하는 협연군의 군복류는 모단전건

(冒段戰巾)과 홍호의(紅號衣)이고124), 동궁(東宮)의

연을 호위하는 협연군은 청의(靑衣)나 흑호의(黑號

衣)였다.125) 호위 대상의 신분에 따라 호의의 색상

을 달리했음을 볼 수 있다.

전배는 행행시 왕 또는 각 상급 장관 앞에 늘어

서는 군병이다. 어전전배(御前前排)는 모단전건 또

는 홍전립(紅氈笠)에 홍삼승겹쾌자[紅三升甲掛子]

와 흑목겹협수[黑木甲挾袖], 남화주전대(藍禾紬戰

帶)를, 대장소전배(大將所前排)는 모단전건 또는,

홍전립에 쾌자, 목겹협수[木甲挾袖], 남방사주전대

(藍紡紗紬戰帶)를 중군소전배(軍所前排)는 쾌자, 협

수, 남방사주전대를 착용하였다고 한다.126) 시위하

는 대상이 왕인 경우는 쾌자를 홍색으로 지정하였

으며, 대장과 중군의 전배의 경우에는 색상에 대한

지정이 따로 없다. 또한, 시위하는 대상에 따라 복

식 소재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수는 깃발을 드는 군병이다. 어전대기수(御前

大旗手), 어전초요기수(御前招搖旗手)는 쾌자, 협수

를 진대기수(陣大旗手)는 겹쾌자[甲掛子]와 협수를,

도제조배기수(都提調陪旗手), 호조배기수(戶曹陪旗

手), 병조배기수(兵曹旗手五)는 홍전립, 쾌자, 목겹

협수를, 대기수(大旗手)와 순령수(巡令手)는 전건,

호의, 협수를 착용하였다. 전대는 모두 남방사주전

대를 착용하였다.127) 기수는 신분이 높은 장교 앞에

서 깃발을 드는 경우에는 쾌자를, 신분이 낮은 장교

나 자신이 소속된 초(哨)에서 깃발을 드는 경우에

는 호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수는 시위대

상과 소속에 따라 군복식이 구별되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뇌자는 죄인의 체포, 문초 및 그들에 대한 처벌

과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군병이다.128) 주전립(朱氈

笠)에 쾌자, 협수, 남방사주전대를 착용하고, 여기에

칼을 차고 주장(朱杖)을 무기로 휴대하였다.129) 주

전립은 주색 전[朱氈]으로 만드는데, 위에는 주석으

로 만든 등자(鐙子)와 청전우(靑轉羽)를 쓰고, 앞에

는 ‘勇(용)’자를 붙인 전립(氈笠)이다.130) 뇌자는 주

전립으로 다른 군병들과 구별 되었다. 뇌자에 속하

는 회자수(劊子手)는 사형의 집행을 맡아보는 군병

이다.131) 이들은 대장의 말머리 앞에 위치하며, 홍

색문주(紅色紋紬)로 된 귀건(鬼巾)과 홍색무명(紅

木)으로 된 귀의(鬼衣)를 착용하고 협도를 들었

다.132) 회자수가 대장을 시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모자와 복식 모두 다른 군병과 구별되었는데, 이는

훈련대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고수는 악기를 연주하는 군악대이다. 이들이

훈련대장 직속 또는 협연 시에는 전립, 목면으로 된

황색 호의[木綿黃號衣], 흑삼승겹협수[黑三升甲挾

袖], 남방사주전대, 흑수화자(黑水靴子)를, 마병 및

보군에 소속 시에는 전립, 황호의(黃號衣), 흑협수

(黑挾袖), 흑수화자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중국사절

접대용 취타수의 경우에는 홍전립, 홍삼승홑쾌자[紅

三升單掛], 흑삼승홑협수[黑三升單挾袖], 홍면주전

대(紅綿紬戰帶), 흑수화자를 착용하였다.133) 취고수

의 복식은 호위하는 대상에 따라 복식의 소재를 달

리하였다. 그리고 특수 직무를 지닌 군병은 대부분

왕을 가까이에서 시위하는 경우 홍색을 사용하며,

이외의 군병의 경우 각 방향색의 겉옷을 착용하고

있으나, 취고수는 황색을 착용하여, 다른 군병과도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Ⅴ. 결론
조선 후기 중앙군인 5군영의 중심이자, 다른 중

앙 군영의 기준이 되었던 훈련도감의 편제를 중심

으로 조선 중․후기 훈련도감의 군사복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훈련도감의 계급과 병종에 따른 군사복

식의 체계와 그 형태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갑주(甲冑)는 각 계급별로 장관과 장교의 경우 갑

찰(甲札) 없이 겉에 두정(頭釘)이 시정된 포형(袍

形)의 단갑(緞甲)과 간주형(幹柱形) 투구[冑]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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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군병은 병종에 따라 마군은 철찰(鐵札)을

안쪽에 고정시키고 겉에 두정을 시정한 상하 분리형

의 철갑(鐵甲)을 보군은 피찰(皮札)을 안쪽에 고정

시키고 겉에 두정을 시정한 포형의 피갑(皮甲)을 착

용하였다. 투구의 형태는 동일하나, 드림 부분은 각

병종별 갑옷과 동일한 소재와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

로 추정되며, 각 갑옷과 일습을 이루었다.

융복(戎服)은 훈련도감의 안정기를 기준으로 당상

관 이상의 장관을 중심으로 착용하였다. 훈련대장과

중군의 융복은 호수(虎鬚)와 공작우(孔雀羽) 등으로

꾸민 자종립[紫騣笠·紫驄笠·紫鬃笠]에 소매가 넓은

남색 철릭[帖裏·天翼]을 입은 차림으로, 성내 행행

시나 의례성이 강한 행행시 착용하였다.

군복(軍服)은 장관과 장교가 착용하며 전립(氈笠)

을 쓰고 전복(戰服)이나 쾌자(掛子)를 협수(狹袖)

위에 입은 후에 허리에는 요대(腰帶)와 전대(戰帶)

를 두르고 수화자(水靴子)를 신은 차림으로 계급에

따른 복식의 형태적 차이는 거의 없으나 전립(氈笠)

에 장식된 공작미 등 수식물의 크기에 차이가 났다.

배자깃의 쾌자(掛子)와 둥근깃의 전복(戰服)은 무수

대금의(無袖對襟衣)형이며, 협수는 소매통이 좁은 포

(袍)로 계급에 따라 당상관 정3품 이상 상급 장관은

사(紗), 단(緞)의 소재를 쓰고, 운보문(雲寶紋) 등

문양을 사용하였고, 당하관 종3품 이하의 중·하급 장

관 및 장교는 주(紬) 등의 소재를 쓰고, 문양을 사용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병사 중 왕이나 당상

관 이상 이상의 무관 장교를 시위하는 특수 군병의

경우 홍삼승겹쾌자[紅三升甲掛子]를 착용하여 일반

군병에 비해 질 좋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위대상

의 격을 높이는 효과를 주었다.

군병의 군복류(軍服類)는 전건(戰巾), 호의(號衣),

협수(狹袖), 전대(戰帶) 등이 있다. 호의(號衣)는 둥

근깃에 무수대금의(無袖對襟衣)형이며, 목면(木棉)을

사용하였다. 호의는 17세기에서 18세기로 갈수록 그

길이가 짧아졌으며, 색상을 통해 방향의 위치를 구별

할 수 있었다. 협수(狹袖)는 장관 및 장교의 것에는

홍수 장식이 달려 점차 동다리 형태로 변하였지만,

군병의 것은 소매 장식이 없는 형태였다.

이처럼 훈련도감의 군사복식은 계급과 병종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체계를 갖추게 된 원인에 대해 전쟁의 양상, 정치,

사회상 등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의 양상에 따라 무기와 군대 편성이 달라지면

서 기존의 철찰(鐵札)을 엮어 만든 갑옷은 두정갑

(頭釘甲) 형태로 변화하였고, 기동성과 기능성을 높

이기 위해 병종별로 다른 형태의 갑주를 착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

였다. 즉 전쟁의 양상은 조선 전기와 다른 형태의 군

사복식이 출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조선 후기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 유

지의 수단으로 훈련도감의 운영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군비(軍備)를 재정비하고 체계화하였다.

이를 가장 쉽고 빠르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은 군사

복식의 체계화로 사료된다. 이 과정에서 갑주는 장

군과 장교 및 일반 군병, 군복은 상급 장관, 중·하급

장관과 장교 및 일반 군병으로 구별되었다. 당상관

이상 장관의 융복과 군복의 소재와 문양은 당상관

이상 문관의 상복(常服)에 쓰인 것과 유사하게 사

용되었다. 또한 당하관 이하 장관과 장교의 군복에

쓰인 소재는 당하관 이하 문관의 상복(常服)에 쓰

인 것과 유사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무관이 문관과

동등한 권력을 지녔음을 복식의 소재와 문양을 통

해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전쟁 복구 후 사회적 안정과 실학사

상의 유행 그리고 잦은 행행은 군복(軍服)의 확산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직후 훈련

도감의 장관과 장교는 융복을 상복(常服)으로 착용

하고 군병은 군복류를 착용하여 형태적으로 이원적

인 복식체계가 나타났다. 이후 낮은 계급의 장교들

부터 군복 착용이 시작되었다. 이는 시위, 교련, 군

사 훈련 등 실질적인 군사적 업무를 맡은 파총이나

초관 등 중·하급 장군들에게는 소매 폭이 점차 넓어

져 실용성과 거리가 멀어진 융복보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고, 활동성이 편한 군복의 착용이 현

실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숭문비무 사상과

철저한 신분사회로 인해 군복 착용에 대한 저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낮은 계급

의 장군과 장교를 대상으로 먼저 군복 착용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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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리라 보인다. 이후 사회의 안정과 함께 왕의

성 밖 거둥(擧動)이 빈번해지면서, 상급 장관인 훈

련대장과 중군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행동에 제

약이 오는 융복보다 실용적인 군복 착용을 장려하

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점차 실용성을 중시했던 사

회 흐름에 맞춰 헌종 대 이후로는 훈련도감 내 모

든 계급의 장관과 장교들이 군복을 착용하게 된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가 훈련도감의 군

사복식의 제도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완성된 군사복식의 체계는 오늘날

국빈방한 환영식의 전통의장대 복식이나 수원화성문

화제 등 각종 전통군례재현사업의 군사복식의 원형

으로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통군례재

현사업과 문화콘텐츠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더욱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군영

에서의 상황별 군사복식이나, 중앙군 또는 지방군에

존재했던 여러 군영의 군사복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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